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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at a Glance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가와 국가와

의 전쟁 기록을 남긴 사람은 이집트의 파라
오 투트모세 3세(1481-1425 BCE)입니다. 투
트모세 3세가 남긴 전쟁의 기록은 카르낙의 

아문 신전에 남아있는데, 상세한 전쟁의 기

록은 오늘날에도 전쟁 전술의 역사에서 꼭 

한번 다루고 가는 소재라고 합니다. 대군이 

이동할 수 있는 평원이 아니라, 상대편이 예

측하지 못한 협곡을 통해서 방어군의 허점

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최초의 전쟁 장소가 므깃도입니다. 가나안 

땅을 동서로 가르지르는 이스르엘 골짜기

의 므깃도가 도대체 왜, 그리고 얼마나 중

요하길래, 므깃도가 역사의 첫 전장터가 되

었을까요?

    고대의 민족과 국가들은 예로부터 서로 

교역을 하면서 문화를 서로 주고 받았습니

다. 우리가 가진 것을 그들의 것과 서로 바

꾸는 교역을 하다보면, 자연스레 사람들이 

편히 이동할 수 있는 교역로가 생기게 마련

입니다. 수원지가 있어서 물을 공급받기 수

월하던가, 넓은 농토가 있어서 식량을 공급

받기도 편해야하고, 왕래하는 길의 지형상

의 편이함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 길에 중

요한 도시들이 있어서 목적지까지 오가는 

길에 크고 작은 상거래도 있으면 그야말로 

제격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곳이 바로 므깃도 입니다. 그래서 므깃도는 

기원전 6,000년 부터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살면서 농사도 짓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각

종 생필품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상거래의 

29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앗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
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므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
지라 30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므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
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왕하 23:29-30)

이스르엘 골짜기 주변의 지형과 길들. 이스라엘을 동서로 가르는 이스르엘 골짜기의 므깃도는 예로부
터 교통의 중심지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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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므깃도는 히타이트 제국이 있었

던 오늘날의 터키 아나톨리아 지역

에서 이집트로 오가는 해안길(Via 

Maris)이 지나는 길목이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집트로 

가는 길이 지나가는 곳이기도합

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해안
길로 가든지, 중앙산지 길로 가든

지, 또는 왕의 대로(King’s Highway)

를 가든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므
깃도는 반드시 거쳐야가하는 교통

의 중심지 였습니다. 그러니, 므깃
도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의 나라

들 그리고 히타이트 제국의 교차로

이며 관문이라고 말해도 부족함

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중

요성을 이미 이집트의 투트모세 3
세가 알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므깃
도를 점령하는 것이 천개의 도시

를 점령하는 것과 같다고 천명하

고 기원전 15세기에 역사에 기록할 

만한 첫 국제전을 치룬 것입니다.  

    므깃도를 점령하는 것은 제국의 

교역로를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길을 소유할 수 있다는 데에

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오

가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관리

하며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

을 수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므

로 고대 제국의 왕들이 이 길에 눈

독을 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리고 그 길의 실질적인 관리 도시

인 므깃도는 가장 얻고 싶은 도시

이기도 했습니다. 

    므깃도의 전술상의 중요성 때문

에 성경에도 므깃도와 관련된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호
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에 므깃도를 점령하였다는 기록은 

물론이고(수 12:21), 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에서도 므깃도 앞의 평

원과 물가들은 주요한 전장터였습

니다(삿 5:19).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후가 아합의 아들이자 당시 왕

이었던 요람에 대해서 반란을 일

으켜 요람을 나봇의 포도원 터에서 

죽일 때에 함께 있었던 남왕국 유

다의 왕 아하시야가 예후를 피해서 

도망하다 죽은 곳이 므깃도이기도 

합니다(왕하 9:2). 마지막으로 우리

가 잘 알고 있는 왕 요시아가 이집
트 파라오 느고의 군대에 맞서 싸

우다가 전사한 곳도 므깃도이지요

(왕하 23:29). 

    이집트의 투트모세 3세처럼 이 

곳의 중요성을 간파한 솔로몬은이

곳에 오늘날의 기갑부대라 말할 

수 있는 전차부대의 주둔지로 병

거성을 쌓았습니다(왕상 9:15), 그도 

그럴 것이 므깃도가 전략적으로 보

호하고 있는 이스르엘 골짜기를 적

들에게 빼앗길 경우, 사마리아 지

역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

었던 예루살렘까지 위태로울 수 있

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므깃
도의 무장과 방어에 공을 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아합 때에는 

므깃도를 더욱 요새화 시켰습니다. 

방어에 용의하도록 수로 공사를 

므깃도의 마굿간. 병거들을 끌 말들을 관리하던 장소. 므깃도에서는 17개의 마굿간이 발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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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이곳 저곳에 현재 발굴된 것

만으로도 450필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17개의 마굿간들을 만들어서 

전략적인 방어요새이자, 병거성으

로 체계화 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

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

다. 이곳 므깃도와 므깃도가 전략

적으로 방어하는 이스르엘 골짜기

를 빼았겼을 경우, 왕국의 무너지

고 성전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므깃도가 있는 이스르엘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목숨을 바

쳐서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전쟁

의 패배는 곧 왕국의 멸망, 그리고 

성전의 파괴를 의미했기 때문입니

다. 그래서 였을까요? 609년 요시
아 왕이 므깃도에서 전사한 후, 왕

국은 급격히 쇠토하였고, 결국 바
벨론에 의해서 왕국이 무너졌고,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고대 서아시아의 강력한 제국

으로 성장하기위해서 반드시 점령

해야만 했던 므깃도, 그리고 왕국

과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

시 지켜내야만 했던 므깃도의 피

비린내 나는 전쟁의 이야기는 나

중에 요한에게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으로 선과 악이 겨루는 전장

의 모티브가 됩니다. 므깃도의 역

사를 알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은 요한의 편지를 받아보며, 아마
겟돈에서 벌어질 전쟁의 예언을 읽

으면서, 피 비린내 나는 전장터인 

므깃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아무도 살아나올 

수 없으리만치 목숨을 걸고 지켜

내야했던 그 땅을 말입니다. 

    므깃도에 올라서면 눈에는 평온

한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지만, 귀

에는 아직도 그 때 병사들의 말발

굽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므깃도의 수로. 기원전 9세기의 아합 시대에 건설된 므깃도의 수로는 전시에 성밖에 위치한 샘의 물을 성안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
공 터널이다. 


